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

기화 여파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5~22일 지역내 53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

(SBHI)는 61.7로 전월대비 3.7%p

하락했다. 이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 SBHI는 지난해 12월

97.5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가 잇따르면서 올해 1월에는 63.4로

급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

정세로 접어들자 제주지역 SBHI는

전월대비 2p 상승한 65.4를 기록하

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3월에는 61.7를 기록하며 상

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

조업은 전기 장비 부문이 하락세를

보여 5.6%p 하락한 57.7로 나타났으

며 비제조업은 종합 건설업, 임대업

부문이 하락해 전월대비 2.0%p 하락

한 64.7로 나타났다.

항목별 전망은 고용수준을 제외한

항목 생산(63.3→57.7), 내수판매

(67.9→60.0), 영업이익(64.1→

58.3), 자금사정(67.9→60.0)이 전

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역 소상공인시장과 전

통시장 경기 전망 기대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

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37.5로 전월

(37.5)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그러

나 3월 BSI 전망은 81.9를 기록해

전월(66.3)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소비

자들이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 없이

유채나물과 잎쪽파를 구입할 수 있

게 이들 작물에 대한 안전생산 연구

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유채나물 농약으로는 살균제

7 품목과 살충제 27 품목이, 잎쪽파

에 농약으로는 살균제 85 품목, 살충

제 110 품목 등이 등록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설정돼있다.

그러나 도농기원은 기후 변화와

재배 방법의 다양화로 병해충 발생

상황과 농약 잔류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한 생산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

게됐다고 설명했다. 도농기원은 시

기별 병해충 발생 상황과 농약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수확 시기별

잔류 농약을 모니터링 한다.

한편 도내에서 유채나물과 잎쪽파

는 각각 465t과 6500t이 생산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숙박앱 가입업체 대다수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중개거

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

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 였

으며,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

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

익(20.0%) 순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

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

됐으며,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 두 업

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며(숙박앱 97.6%, 앱마켓 100%), 숙

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해 높

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숙박앱 80.0

%, 앱마켓 80.8%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

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

해 (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

기 때문 (42.6%),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 (28.4%) 등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

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

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이태윤기자

한라봉과 천혜향 등 제주산 만감류

가격이 2월에 모처럼 높은 값을 형

성하면서 3월에도 가격 호조세가 이

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는 설 명절이 2월 중순으로 예년보

다 늦은 편이어서 맛좋은 만감류가

출하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사

과 배 등 다른 과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오름세와 오렌지 수입량

감소, 3월 이후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급 등도 가격 호조세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감

귤출하연합회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2월 한달 국내 9개 도매시장의 한라

봉(3㎏) 평균경락가격은 1만5548원

으 로 집 계됐다 . 2 0 1 8 년 산

(9080원)에 견줘 71.2%, 2019년산

(8459원) 대비 83.8% 높은 가격이

다. 한라봉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

격 하락으로 고전하던 농가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2월 레드향 평균 경락가격(3㎏)도

2만4084원으로 2018년산(1만5922

원), 2019년산(1만2823원)에 비해

많게는 갑절 가까이 높은 가격을 형

성했다. 천혜향(3㎏) 가격도 2018년

산(1만2978원)과 2019년산(1만

1791원)보다 각각 47.5%, 62.4% 비

싼 1만9147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만감류의 가격 호조세는

최고의 대목인 설 명절이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늦은 2월 중순

에 찾아오면서 맛좋은 만감류가 시

장에 출하돼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

은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산지에선 만감류 물량 소진

얘기까지 돌면서 산지유통센터

(APC)마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가격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제주산 만

감류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를 보

면 2월 후지사과(상품 10㎏) 도매가

격은 6만5854원으로, 2020년 2월

(3만6335원)과 2019년(3만8741원)

대비 각각 81.2%, 69.9% 오른 것으

로 나타났다. 2월 신고배(상품 15

㎏) 도매 가격도 7만8598원으로

2020년 4만5078원, 2019년 5만612

원보다 훨씬 놓은 가격에 거래됐다.

1월에 수입된 오렌지 물량도 3988

t으로 전년 동월(5867t)에 비해 감

소세가 뚜렷했다. 이와함께 행정에

서 만감류 수급조절을 위해 3~4월

지역 농 감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한라봉과 천혜향에 대해 ㎏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는 출하장려금도 2월

가격 호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설이

예년보다 늦어 만감류 특유의 신맛

이 빠져 당도가 좋은데다 사과 배 가

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만감류가 명

절 선물 수요 등으로 인기를 끈 것으

로 보이다 며 3월 이후 한라봉과 천

혜향 가격은 수입오렌지 물량 증감

여부와 대형마트 할인행사, 온라인

택배 지속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1년 3월 3일 수요일6 경 제

2일
코스피지수 3043.87

+30.92
▲ 코스닥지수 923.17

+9.23
▲ 유가(WTI, 달러) 60.64

-0.86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44.17 1104.83 1EUR 1376.53 1322.83

100 1070.57 1033.75 1CNY 182.28 164.92

봄철 입맛 돋우는 취나물 수확 2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갓 돋아난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산 만감류 가격 유례없는 호조세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한달

간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

한 노란우산 1+1 가입촉진

이벤트 를 실시하고 있다고 2

일 밝혔다.

이벤트는 노란우산 기존 가

입자가 주변 소기업 소상공인

친구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해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 1명당

가입추천 장려금 5만원을 지

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10건 이상 추천해 가

입시킨 상위 실적자 3인에게

포상금(1등 300만원, 2등 250

만원, 3등 2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우산은 출범 14년

만에 재적 가입자가 140만명

(올해 2월말 현재)을 달성했

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

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

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하

고 있다. 이태윤기자

■ 공정거래위,숙박앱 가입업체 실태조사


